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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제 강점기의 국어는 근대후기 국어와 현대국어를 잇는 과도기로서, 두 시기의 표기상의

특징이 혼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근대적 성격을 띤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 표기

방식은 현대국어 표기법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국어의 음운 현상과 연계시켜 그 표기 양상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당

시의 한자 자전이 지닌 자료적 가치와 시대적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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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443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해례를 통해 창제 원리와 표기법을 명확하
게 규정하였다. 그것을 기반으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 당시의 여러

문헌은 규칙적이고 정연한 표기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글은 공식 문자인 한자

에 비해 ‘언문(諺文)’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문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까닭에, 국어의 음

운 변천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표기법의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종래의 엄격한 표기체제는

점차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되었다. 언어 변화의 실질을 반영하는 표기체제의 미비로 전대의

표기 관습을 계승하는 혼란 상황은 20세기 초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외세에 의한 개항(開港)과 함께 외래문화의 유입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동은 민족의식 의 자

각으로 이어졌으며 각종 간행물, 사전, 종교서적 및 신교육제도에 따른 교과서 등이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새로운 문체의 형성과 신조어의 대량 출현은 자연스레 대중의 문자 생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어 국어의 중요성과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07년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고 1909년

에 형태 표기에 입각한 국문연구의정안1)이 나왔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결국 시행되지 못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식민지 정책에 따른 어문정책의 일환으로 1912년 보통학교
용 언문철자법,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30년의 언문철자법 등을 제정
하였으나 국권이 상실한 상태일 뿐 아니라 미흡한 부분도 많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33년에 이르러 조선어학회가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공표하여 비로소 한글 맞춤법의 토대
가 마련되었고 광복 후 이에 의거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마침내 현대 한글 표기법

이 제정되었다.

문자란 인간의 말을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 체계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화기에 비록 공식적인 한글 표기의 전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각종 서적을 통해 사회에서 규범으로 정해진 일정한 표기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가 근대국어와 현대국어를 잇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표기법 관찰

은 근대 국어에서 현대국어의 표기법의 발전 과정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된다고 생각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출판된 근대적 성격을 띤 한자자전에 국

한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인 정익로의 국한문신옥편』(1908)과 후속
자전인 자전석요』(1909), 한선문신옥편』(1913), 증보자전대해』(1913), 신자전』(1915), 
신정의서옥편』(1921), 자림보주』(1924), 모범선화사전』(1928), 대증보일선신옥편』(1931),
실용선화대사전』(1938) 등이 있다. 이들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국어의 음운 현상과 연

1) 1909년 국문연구소가 국어 맞춤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에 관해 연구하여 제출

한 보고서.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표기법 양상 연구 / 나윤기 ․ 159

계시켜 당시의 표기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표기법 양상

1) 경음 표기

15세기의 ㅅ계, ㅂ계, ㅄ계의 합용병서는 17세기의 혼기(混記) 과정을 거쳐 19세기 전후에

ㅅ계로 합류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에 ㅺ, ㅼ, ㅽ, ㅾ, ㅳ, ㅄ, ㅶ 등 7개로 유지되다가 개

화기에 이르러 모두 ㅅ계로 통일되었다.2) 개화기 교과서에서 ㅄ과 ㅆ이 혼기되는 양상이 보

이지만3)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는 어두 합용병서4) ㅺ, ㅼ, ㅽ, ㅆ, ㅾ만 보이고 ㅂ계 병서인

ㅳ, ㅄ, ㅶ은 이미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 ㅺ

국한문 석요 한선문 신자전 자림

鵲 치 簸 부를 澀  破 트릴 苛 다를

剝 글 悟 다를 憬 우칠 尻 문이 捌 칠

(2) ㅼ

국한문 석요 대해 의서 모범

地  垢  採  疿  汗 

痂 지 柴 나무 苞 기 墜 러질 閙 들

(3) ㅽ

국한문 한선문 신자전 모범 회중

秀 여날 速 를 扒  奪 아슬 飇 은바람

沒 질 咂  䞭 리거를 臉  密 할

(4) ㅆ

국한문 석요 자림 모범 일선

朽 썩을   頽 쓰려질 射 쏠 樏 썰매

寫 쓸 涑 씨슬 苦 쓸 蓬 쑥 蚗 쓰르람이

(5) ㅾ

국한문 석요 한선문 신자전 자림

鹹  披 여질 劈  朘 글어질 柝 갤

皺 그릴 裂 즐 赶 츨 啄 을 刉 를

위의 (1), (2), (3), (4), (5), (6)은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 두루 쓰이는 ㅅ계 병서들이다.

이들은 형태상 합용병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음을 표시하는 각자병서에 속한다. 이러한 문자

2)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 민족문화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3) 써/, 쓰다/다, 싸홈/홈.

4) 이 시기의 합용병서는 표기상 합용병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병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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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음소의 모순으로 인해 여러 학자나 단체의 맞춤법 규정에서 수정을 제시하였는데5) 1933

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마침내 이들을 폐기하고, 각자병서 형식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확정되었다. 1930년대 이후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1938)등의 사전
류에서는 경음을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자

자전에 비해 한자 사전이 현실 언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6), (7), (8), (9)는 1938년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1938)의 예이다.

(6) ㄲ

近 가까울 鴉 갈까마귀 蜒 꿈틀꿈틀할 悟 깨달을 蕾 꽃봉오리

(7) ㄸ

温 따뜻할 皖 따일홈 地 땅 落 떨어질 帶 띠

(8) ㅃ

桑 뽕나무 尖 뾰족할 根 뿌리 灑 뿌릴 角 뿔

(9) ㅉ

侶 짝 短 짧을 追쫓을 秕 쭉정이 刺 찌를

경음 표기에 있어 일제강점기 기타 문헌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와 각자병서를 혼기하는 상

황을 보이는데 비해 30년대 이전의 한자 자전에서는 일률적으로 ㅅ계 합용병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한자 자전이 종래의 표기 관습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철, 분철 표기

15세기에 기본적으로 정연성을 유지했던 연철 표기는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문란해

져 중철 표기가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중철 표기는 선행 음절말 자음은 형태 음소적 원리에

따라 어간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고, 후행 음절의 어두 자음은 음소적 원리에 따라 발음을 나

타내는 것을 가리킨다.6) 이런 현상에 대해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자(表記者)들의 어간의

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7)와 표기법의 혼란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견해8)가 있다.

개화기에 이르러 전대의 중철 표기에서 분철로 이동하는 추세가 한층 뚜렷하다. 일제강점

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에는 ‘低, 나즐 【뎌】’, ‘從, 조츨 【죵】’, ‘騊, 조흔 말 【도】’ 등의

연철표기는 아주 제한적으로 출현하는 반면 중철과 분철 표기는 대량으로 혼재하고 있다. 이

러한 중철과 분철의 혼재는 개화기의 표기법이 근대국어의 중철 표기를 이어받아 현대국어의

분철 표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양상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9)

5) 이봉운 국문정리(1897), 유길준 대한문전(1908), 김희상 초등 국어어전(1908), 국문연구소 의
정안(1909), 김두봉 조선말본(1916) 등에서 폐기를 주장하였다.

6) 송미영,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7) 홍윤표,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 민족문화연구, 제1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8) 이기문,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 한국연구총서, 18권, 한국연구원, 1958.
9) 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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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한자 자전의 한글 뜻풀이는 아래 (10)의 예처럼 체언과 용언의 표기에서 분철이

주류를 이룬다.

(10) 鴈 기럭이 搔 긁을 蛛 검의 斮 을 劈 

飾 일 熙 을 薄 얇을 善 착 少 젊을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형태소 경계나 형태소 내부에서 (11)의 예처럼 여전히 중철표기가

혼재하고 있다.

(11) 挫 

글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의서, 자림, 일선

어질 - 신자전

꺾을 - 선화

(12) 束

묵글 - 국한, 한선, 대해, 자림

묵ㅅ글 - 모범

뭇글 - 석요, 일선

(13) 止

긋칠 - 국한문, 한선, 대해, 자림

그칠 - 석요, 모범, 일선, 선화

(14) 如

 - 국한

갓흘 - 석요, 한선, 대해, 자림, 일선

갓틀 - 모범

같을 - 선화

(11), (12), (13), (14)는 형태소 경계에서 중철과 분철이 혼재하고 있는 예이다. 중철표기

중에도 어간의 종성과 후속음절의 초성을 동일한 자음으로 표기하려는 추세와 어간의 종성을

7종성법에 의거해 표기하고 후속음절의 초성을 어간의 종성으로 표기하려는 추세가 경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5) 䈉

붓 - 국한

붓채 - 자림

부 - 한선, 대해, 의서

부채 - 석요, 신자전, 일선

(16) 늙다

국한 - 늙근이

한선 - 늙그니

자림 - 늙근계집, 늙근이, 늙글

대해 - 늙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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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惜

앗길 - 국한, 한선, 대해, 자림, 일선, 모범

앗가울 - 석요

아낄 - 선화

(15), (16), (17)은 형태소 내부에서 중철과 분철의 표기의 예이다. 이와 같은 표기는 어간

을 분명히 밝히고 어간 말음을 표시하려는 음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10) 그리

고 근대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인 어중의 ㄹㄹ형이 ㄹㄴ과 혼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18)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은 동일 자전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18) 어중의 ㄹㄹ의 표기

홀노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일선, 자림

홀로 - 한선, 신자전, 자림, 대해, 모범, 선화, 의서, 모범

놀날 - 국한, 석요, 한선, 대해, 자림, 의서, 일선, 모범

놀랄 - 대해, 자림, 의서, 모범, 선화, 일선

3) 받침 표기

15세기에는 8종성에 기반을 두고 훈민정음해례와 석보상절은 음소 위주로 받침을 표
기한 반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형태 위주로 받침을 표기하였다. 16세기말에 이
르러 받침 ‘ㅅ’과 ‘ㄷ’이 변별적 자질을 잃고 점차 혼기되다가 개화기에는 ‘ㄷ’은 완전히 ‘ㅅ’으

로 통일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종성과 복자음 ㄺ, ㄻ, ㄼ,

ㄽ이 사용되었다.

(19) ㄷ, ㅌ>ㅅ

若 갓흘(석요) 如 갓틀(모범) 表 것(대해) 蹡 것모양(한선)

疘 밋질(석요) 䟛 것는모양 信 밋을(국한) 畇 밧간(한선)

瞧 겻눈질(대해) 剛 굿셀(대해) 垍 굿은흙(석요) 耕 밧갈(국한)

(20) ㅈ, ㅊ>ㅅ

馨 곳다올(국한) 茟 곳방울(대해) 盥 낫씨슬(한선) 晝 낫(자림)

㳌 낫고습할(석요) 旿 낫밝을(자림) 啂 졋먹일(대해) 炅 빗날(국한)

暎 빗쵤(한선)

(21) ㅍ>ㅂ

高 놉흘(국한) 深 깁흘(석요) 報 갑흘(모범) 澤 늡(대해)

(19), (20)의 예처럼 일제강점기 자전에는 받침 ‘ㄷ ㅌ ㅈ ㅊ’ 등이 후행 음절 자음과 연결

될 경우 앞 음절의 받침은 모두 ㅅ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 자전의 일반적인 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21)의 경우 받침 ‘ㅍ’이 후행 모음과 결합할 경우 모두 ‘ㅂ+ㅎ’의 형태

10) 송미영,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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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자전명 출현회수

1908 국한문신옥편 -

1909 자전석요 604

1913 한선문신옥편 1000

1913 증보자전대해 648

1915 신자전 -

1921 신정의서옥편 47

1924 자림보주 164

1928 모범사전 222

1931 일선신옥편 262

1938 실용선화대사전 받침형

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받침 ‘ㅎ’은 다른 받침과 달리 후속 모음과 결합할 경우 (22)와 같

이 대부분 연철 혹은 소멸된 형태 두 종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받침 ‘ㅎ’의 탈락은 일제강점

기에 여러 사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ㅎ>ㅎ, ㅇ

善 죠흘(한선) 產 나흘(신자전) 放 노흘(국한, 신자전)

放 노을(한선, 석요, 대해, 일선) 失 일을(석요, 한선, 대해, 자림, 신자전)

好 됴흘(국한문, 대해), 조을(석요, 일선), 조흘(한선, 신자전, 모범)

4) 사이시옷 표기

15세기에 선후의 음절의 음운 조건에 따라 다양한 문자로 표기되다가 점차 ‘ㅅ’으로 통일되

었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헌에 따라 상당히 임의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었다. 사이시옷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21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 보인다.

二語가合하야 複合語를 이루되, 그 사이에 促音現象이 생길 時는 일ㅅ군等과 如히 二語의 中

間에 ㅅ을 揷入하려고 하는 자 잇스나, 本書에 對하야는 各各境遇에 依하야 ㅅ을 上語의 末에,

又는 下語의 初에 附하기로함.11)

위의 규정을 통해 복합어 형성과 촉음현상이라는 출현 조건과 받침형과 병서형의 표기 형

식을 규정하고 있다. 1930년의 언문철자법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받침의 유무에 따른 사이
시옷의 표기 위치를 규정하면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와 달리 받침형과 음절형을 채
택하였다.

사이시옷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는 병서형, 받침형, 음절형 사

이시옷이 모두 출현하는데 병서형은 국한문에만 소수 보이고12) 그 외 자전은 음절형과 받

11)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용, 1921.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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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형이 주류를 이룬다. 아래 표를 관찰해보면 사이시옷의 표기 방식은 시기와 상관없는 단순

한 편찬자의 표기 습관에 따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국한문신옥편과 신자전의 경우 음
절형 사이시옷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복합어의 형성 과정의 촉음현상을 가급적 의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용선화대사전의 경우 통용 어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전
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받침형을 사이시옷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한

자자전의 사잇소리 표기는 동일한 음운 조건에서 사이시옷의 출현 여부는 상당히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확립된 사이시옷의 전형이 없는 관계로 아래 표의 예처럼 동일 자전 속에서도

받침형, 음절형이 공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전대해의 긔ㅅ대, 살ㅅ대, 선
짓국, 뒷자락, 자림보주의 긔ㅅ발, 벼ㅅ줄기, 쇳덩이, 곳집, 뒷자락 등과 같은 예가 다수 보
인다.

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자림 모범 일선 선화

旒 긔 긔ㅅ발 긔ㅅ발 긔ㅅ발 긔술 긔ㅅ발 긔ㅅ발 긔ㅅ발 기술

笴 살 살ㅅ대 살ㅅ대 살ㅅ대 살대 살대 - 살대 -

稈 벼줄기 벼ㅅ줄기 벼ㅅ쥴기 벼ㅅ쥴기 벼대 벼ㅅ줄기 줄기 줄기 볏집

竿 낙시대 대ㅅ줄기 ㅅ쥴기 대ㅅ쥴기 낙시대 대막대 낙시ㅅ대 횟대 낚싯대

齦 닛몸 씹을 니몸 니몸 니몸 니ㅅ몸 씹을 니ㅅ몸 잇몸

䘓 - 선지ㅅ국 션지ㅅ국 선짓국 - 선지ㅅ국 - 피국 -

階 셤돌 섬ㅅ돌게 셤ㅅ돌 셤ㅅ돌 섬돌 섬돌 섬ㅅ돌 섬ㅅ돌 섬돌

礦 쇠돌 쇠ㅅ돌 쇠ㅅ돌 쇠ㅅ돌 쇠돌 쇳덩이 쇠ㅅ돌 쇠돌　 쇠돌

裔 옷깃 뒤ㅅ자락 뒤ㅅ자락 뒷자락 옷뒤자락 뒷자락 옷깃 뒤ㅅ자락 -

檼 들보 마르ㅅ대 마룻대 마룻ㅅ대 대마루 - - 마룻대 -

帘 술발 술ㅅ긔 술ㅅ긔 술긔 술긔 술ㅅ긔 - 술ㅅ긔 -

5) ‘ㆍ’의 표기

‘ㆍ’는 훈민정음에서 가운뎃소리 11자 중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한자 ‘呑’자의 중성으로 그

음가를 설명하였다13). 16세기경에 2음절 이하에서 모음 ‘ㆍ’가 ‘ㅏ’, ‘ㅡ’, ‘ㅗ’ 등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중엽엔 어두 음절까지 확대되었다. ‘ㆍ’의 소실은 중세에 엄격히 지켜졌던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대립이 무너지면서 비어두 음절의 ‘ㅗ>ㅜ’의 변화와 더불어 모음조화

의 균형을 파괴하는 촉매제가 되어 근대국어의 모음조화에 큰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아래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한글 뜻풀이에 나타나는 ‘ㆍ’의 표기 상황으로 ‘ㆍ’가 한글

뜻풀이와 한자음 표기에 두루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旒 긔【류】, 縿 긔【삼】

13) 훈민정음 예의: ‘ㆍ’如呑字中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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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仕:벼(국한문), 벼살할(석요), 벼(한선문, 대해), 벼슬(신자전, 선화)

綰:(국한문, 한선문), 맬(석요, 대해), 얽을(신자전, 선화)

孕:희(국한문), 아해밸(석요), 아(한선문, 대해), 아이밸(신자전, 선화)

軍:군(국한문, 한선문, 대해), 군사(석요, 신자전, 선화)

漠:아득(국한문, 한선문, 대해), 아득할(석요, 선화), 멀(신자전),

聲:소(국한문, 한선문, 대해), 소래(석요), 소리(신자전, 선화)

心:(국한문, 한선문, 대해), 마암(석요), 맘(신자전), 마음(선화)

翼:(국한문, 한선문, 대해), 날개(석요, 신자전, 선화)

柑:감(국한문, 한선문, 대해), 감자(석요, 신자전, 일선, 모범, 선화)

‘ㆍ’의 표기 양상은 자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글 뜻풀이의 경우 국한문 한
선문 자전대해는 모든 음절에 두루 나타나지만 자전석요 신자전 실용선화대사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한자음의 표기에 있어서는 국한문 한선문 자전대해 
자전석요 등은 ‘ 14)’ 등 제한된 음절에서 주로 ‘ㆍ’를 채택하고 있다. 구어에서 이미 변
별적 자질을 잃은 ‘ㆍ’가 여전히 자전에 출현하는 것은 표기의 관습의 보수성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의 철자법 2항의 한자음 표
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ㆍ’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ㅏ’로 一定함.

漢字音으로 된 말을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함. 이는 그 韻을 紊亂히 할

憂慮가 잇슴으로써라.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 역시 ‘ㆍ’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음절의 한
자음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

‘’를 폐지하나 ‘ ’는 그냥 둔다.

純粹의 朝鮮語에 대하여는 表音的 表記法에 從하야 ‘ㆍ’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字音은 歷史的 

綴字法에 依하야 (來), (每)로 書함), ‘ㅏ’로 此에 代함.

이러한 예외 규정은 당시 표기 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한자음 표기에 절충적인 방법을 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국한문신옥편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한자자전으로, 한자 석의(釋義)와 한자음에 대해 전
운옥편(1796?)을 그대로 수용한 까닭에 한자음 표기상 보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관습적인 표기 방식은 현실 언어의 음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동시

에 표기법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ㆍ’와 ‘ㅏ’의 혼기(混記) 상황은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19
33년의 마춤법 통일안에 와서야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불문하고 종래의 ‘ㆍ’는 ‘ㅏ’로 표
기한다는 규정을 채택하여 ‘ㆍ’의 음소로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표기상 문제는 일

단락이 되었고 그 이후 출판된 한자자전에서 ‘ㆍ’의 출현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4) ‘’음절은 주로 정계자(精系字)인 ‘事 士 四 司 士 斯 字 子 慈 自 次 此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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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개음화 표기

구개음화는 형태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설단치조 파열음 ‘ㄷ’, ‘ㅌ’, ‘ㄴ’ 등이

모음 ‘[i]’혹은 반모음 ‘[j]’ 앞에서 발음 부위가 이동하여 구개음 ‘ㅈ’, ‘ㅊ’, ‘ㄴ’이 되거나, ‘ㄷ’

뒤에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

한 음운현상은 임진왜란 이후 문헌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15) 16세기 후반의 신증유합(15

76)에서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이후 두시언해 중간본, 박통사언해, 노걸대언
해, 역어유해 등 많은 문헌에서 두루 보였으며 19세기에는 이미 보편적인 규율로 정착하
였다.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국한문신옥편 및 후속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일부 한글 뜻풀이에 구개

음화 전후의 두 종류의 표기 형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전 笛 殿 點 蚯 體 剔

국한문 뎌【뎍】 집【뎐】 뎜칠【뎜】 디렁이【구】 몸【톄】 긁을【텩】

석요 저【적】 전각【전】 점【점】 지룡이【구】 몸【체】 살을【척】

한선문 뎌【뎍】 뎐각【뎐】 뎜【뎜】 디룡이【구】 몸【톄】 긁을【쳑】

대해 뎌【뎍】 젼각【젼】 뎜【뎜】 디룡이【구】 몸【톄】 살글【쳑】

신자전 뎌【뎍】 뎐각【뎐】 검은뎜【뎜】 지렁이【구】 몸【테】 바를【텩】

자림 저【적】 전각【전】 점【점】 지룡이【구】 몸【체】 살글【척】

일선신 저【뎍】 젼각【뎐】 뎜【뎜】 지룡이【구】 몸【톄】 살글【텩】

모범 피리【적】 전각【전】 점【점】 지룡이【구】 몸【체】 살글【척】

선화 저【적】 대궐【전】 검은점【점】 지렁이【구】 몸【체】 뼈바를【척】

이러한 혼란한 양상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진 뜻풀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의 표기법 규정의 미비와 연관이 있는데,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 ‘ㅏ, ㅓ, ㅗ’를
제외한 모음 앞에서 모두 구개음화된 것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16)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는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구분하여 우리말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한자음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17) 1930년대에

이르러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에 구개음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기법에서 구개음화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으로 정착하였다.

15) 김혜영, 국어음운 동화의 통시적 연구 , 경남대학 박사논문, 1996.

16)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ㄷ行 及 ㅌ行은 ㅏ列 ㅓ列 ㅗ列 ㅜ列만을 使用

하고, 其他列에는 ㅈ行 及 ㅊ行을 使用함”

17) 六. 純粹 朝鮮語에 對하야는 代表的 表記法에 從하야 ‘댜·뎌·탸·텨·툐·튜·티’를 ‘자·저·주·지·차·처·초·

추·치’로 書하고 ‘샤·셔·쇼·슈’를 ‘사·서·소·수’로 書함. (例)뎔→절, 둇소→좃소, 딜→질, 쇼→소.
七. 漢字音에 對하야는 歷史的 表記法에 從하야 ‘댜·뎌·됴·듀·디·탸·텨·툐·튜·티·샤·슈·쟈·져·죠·쥬’ 등을

그대로 보존함. (例)뎡녕(丁寧), 텬디(天地), 죠석(朝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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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음법칙 표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ㅣ, ㅑ,

ㅕ, ㅛ, ㅠ’ 앞의 ‘ㄹ’과 ‘ㄴ’이 ‘ㅇ’이 되고, ‘ㅏ, ㅓ, ㅗ, ㅜ, ㅡ, ㅐ, ㅔ, ㅚ’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두음법칙 표기 양상이다.

(24) 어두 ‘ㄴ’

媧:계집(국한문), 녀와ㅅ시(석요, 대해), 여와ㅅ시(한선문), 게집이름(신자전)

夏:녀(국한문), 녀름(석요, 한선문, 대해), 여름(신자전), 녀름(모범)

姆:계집스승(국한문), 녀스승(석요, 한선문, 신자전, 모범)

虞:나라(국한문), 념려할(석요, 신자전), 념려(한선문), 생각할(선화)

古:녜(국한문, 대해), 예(석요, 한선문, 신자전, 선화)

額:니마(국한문, 석요, 대해), 이마(한선문, 신자전, 선화)

續:니을(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모범), 이을(신자전)

葉:닙(국한문), 닙싸귀(석요), 닙사귀(한선문, 모범), 입사귀(대해), 입(신자전)

(25) 어두 ‘ㄹ’

翌:일(국한문, 한선문, 대해), 래일(석요, 모범), 이튼날(신자전)

蓮:련(국한문), 련실(석요, 한선문, 대해), 련밥(신자전), 연꽃(선화)
硫:류황(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셕류황(신자전), 유황(선화)
蘭:란초(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난초(선화)

糧:량식(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양식(선화)

閣:집(국한문, 모범), 루각(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璃:류리(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유리(선화)

利:리(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리할(신자전), 이할(선화)

(24), (25)는 ‘ㄴ’, ‘ㄹ’이 다른 음소와 마찬가지로 ‘[i]’·‘[j]’ 앞에 자유롭게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동일 음운 조건 하에서 ‘ㄴ’이 탈락되지만 일제강점기 자전에는 이러

한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두의 ‘ㄴ’이 [i], [j] 앞에서의 탈락 시기에 대해 학자

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그 하한선을 18세기말로 보는 것이 국어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표기는 언어 발전의 시대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철자법 중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표기가 반드시 실제

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一(3). 漢字音으로 된 語를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特히 從來의 綴字法을 採用함.18)

三. 純粹의 朝鮮語中 語頭에 잇는 ‘니 녀’ 等은 ‘이 여’와 如히 發音함이 多하나 他語의 下에

着하야 熟語를 成하는 境遇에는 ‘ㄴ’음이 復活하게 됨이 多한 故로 此等은 全部 ‘니 녀’로 書하

기로 함.

(例) 녀름(夏), 녑(側), 녜(昔), 닉을(熟), 닙을(着,被), 니을(連,續), 니즐(忘), 닐 어날(起), 님금

18)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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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 일(來日)19)

四.漢字音의 頭音이 ㄹ인것은 發音의 如何를 不拘하고 恒常 ㄹ로 書함.

(例) 란초(蘭草), 룡산(龍山), 리익(利益), 일(來日)20)

위의 규정을 통해 두 차례의 표기법 수정에서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각각 구분해서 표

기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의 경우 현실 언어에서 어두의 ‘ㄴ’이 ‘ㅇ’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자어의 경우 발음 실제 발음과 무관하게 역사적 철자법21)을

적용해서 ‘ㄹ’로 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혼란은 두음법칙이 근대국어 후기

에 보편화된 음운현상이라는 점과 각 방언간의 음운변천의 속도 불균형과 무관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아래는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자음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42.‘냐, 녀, 뇨, 뉴, 니, 녜’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여자, 요도, 육혈, 이토, 예묘.

43.‘랴, 려, 료, 류, 리, 례’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양심, 역사, 요리, 유수, 이화, 예의

44.‘라, 러, 로, 루, 래, 뢰’는 본음대로 적되, 단어의 첫소리가 될 적에는 발음을 따라 적음.

예:낙원, 노인, 누각, 능묘, 내일, 뇌성.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표준말의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에

한자어에 적용하던 전통적인 철자법을 폐기하고 순수 조선어와 한자어에 통일된 두음법칙이

적용된 결과를 표기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의 한자자전에는 두음법칙이 보편적인 규칙으로

정착되어 이를 적용한 자전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일제강
점기 철자법의 혼란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현대국어 표기법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

다고 할 수 있다.

8) 단모음화

a. ‘의>이’의 단모음화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표기법 중 이중모음 ‘의’ 분포는 현대국어와 비교하면 상당히 광범

위하다. 국어 음운변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의’의 단모음화 현상은 19세기 초의 문헌에서 보

이지 않다가 19세기 말경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자전의 ‘의’의

표기상의 분포는 뜻풀이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

적인 자전을 예로 들면 아래표와 같다.

19)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20)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21.
21) 18세기 이래로 가장 권위 있는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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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자전대해 신자전 선화

斧 독긔 독긔 독긔 둑긔 독기 도끼

枸 구긔 구긔자 구긔 구긔 구긔자 구기자

芬 다을 향긔 향긔 향긔 향긔 향기

韆 그늬 그늬 그네 그늬 그네 그네

猜 싀긔 시긔할 싀긔 싀긔 시긔할 샘낼

螢 반듸 반딋불 반딋불 반딋불 반듸불 빈딧불

蜘 거믜 거믜 거믜 거믜 거미 거미

鋤 허믜 호믜 호미 홈의 호미 호미

嫁 싀집갈 시집갈 시집갈 싀집갈 싀집갈 시집갈

姑 싀어미 시어미 시어미 싀어미 시어머니 시어미

塵      티끌

妹 누의 아래누의 아누의 아누의 논알에누의 손아랫누이

일제강점기 초기의 자전에서 대부분의 자음 아래에 분포하던 이중모음 ‘의’가 점차 단모음

화하면서 30년대 출판된 실용선화대사전에서는 완전히 ‘이’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근대국어의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이중모음 ‘의>이’의 변화 추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b. 치음 아래의 단모음화

치음 ‘ㅅ’, ‘ㅈ’, ‘ㅊ’ 아래에서 ‘야’, ‘여’, ‘요’, ‘유’의 단모음화는 이미 18세기의 문헌에 광범위

하게 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자전의 표기 상황을 분석하면 이러한 음운변화는 이

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국한문 석요 한선문 대해 신자전 일선 선화

島 셤 섬 섬 셤 섬 섬 섬

鞉 북 소고 쇼고 쇼고 소고 소고 -

篍 퉁쇼 대퉁소 퉁쇼 대퉁쇼 대퉁소 퉁소 -

妯 동서 동서 동셔 동셔 동셔 동서 동서

京 셔울 서울 셔울 셔울 서울 서울 서울

立 셜 설 셜 설 설 설 설

嘲 죠롱 조롱할 죠롱 죠롱 죠롱할 조롱 조롱할

癰 헌 종긔 죵긔 죵긔 둥창 등창 등창

錘 져울츄 저울추 져울츄 져울츄 저울츄 저울추 저울추

砂 쥬사 주사 쥬사 쥬사 쥬사 모래 주사

佛 부쳐 부처 부쳐 부쳐 부처 부처 부처

初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첨 처음 처음

 - 북처음칠 북쳐음칠 북쳐음칠 - 북칠 -

齠 니갈 니처음갈 니쳐음갈 니쳐음갈 니갈 니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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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자의 출신지역이나 편찬시기와 상관없이 단모음화 여부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혼재

되어 있다. ‘初’자의 경우 모든 자전이 단모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 ‘齠’자의 뜻풀이에서

는 ‘처음’과 ‘쳐음’이 뒤섞여있다. 심지어 동일 자전 속에서도 이들 이중모음의 표기가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미 변별적 자질을 잃어버리고 단지 편찬자의 표기상의 관습에 따른 것

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한자음의 표기와 관련이 있는데,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비록 표음주의 원칙을 따랐지만, 서언 3항 3조에 별도로 ‘漢字音으로 된 語를

諺文으로 表記하는 境遇에는 特히 從來의 綴字法을 採用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한자

음에 대해 종래의 현실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자전이 전운옥편의
한자음을 고수하고 있는데, 전운옥편의 한자음은 한글 뜻풀이와 달리 여전히 치음 아래 이
중모음 표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불일치는 1930년 언문철자법에 와서
비로소 단모음 표기로 통일되었다.22)

9) 장단음 표기

15세기에 중국 음운학의 사성체계에 입각하여 훈민정음에서는 국어에 적용시켜 글자의
왼쪽에 점을 붙여 음절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성체계는 언어체계가 다른 국어에

는 적합하지 않아 17세기에 이르러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방점은 우리말을 역

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세 차례의 언문철자법
에도 음절의 고저와 장단에 관한 명확한 표기 규정이 없었기에 일제강점기 한자 자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절의 고저와 장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석영은 표기법에 음

의 고저와 장단에 대한 표기를 제기하고 국문론(1896), 신정국문(1905), 언문(1909) 등에 점으

로 어음의 높이를 표시하였고 둥근 권점으로 길이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전석요(19
09)에도 이것을 적용시켰는데 자전석요의 범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글의 표음은 소학언해의 범례를 따르되, 상성과 거성은 옆에 점 하나를 찍고, 평성과
입성 두 성조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어 간편함을 추구하고 또한 모

든 단어의 장음에도 점 하나를 찍는다.23)

위의 범례를 적용시킨 결과 자전석요의 한자음 표기는 (26)의 예와 같이 결과적으로 평
측을 기준으로 평성은 무점으로 짧게 읽고 측성은 방점을 찍어 길게 읽는데 입성의 경우 받

침으로 쉽게 구별되기에 별도로 방점을 찍지 않고 길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뜻풀이에

도 이를 적용시켜 어휘 중의 예성(曳聲)24)에도 방점을 찍어 장음을 표시하였다.

22) 언문철자법 총설 3항에 ‘諺文綴字法은 純粹한 朝鮮語와 漢字音과를 不問하고 發音대로 表記함을

原則으로 함. 但 必要에 應하여 若干의 例外를 設함’이라고 규정하였다.

23)자전석요 범례: 諺文釋音參酌小學諺解凡例, 上聲去聲字傍加一點而平入兩聲人所易曉, 故闕之, 以從

簡便. 凡係做語之曳聲處亦加一點.

24) 장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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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光, 輝耀。빗날【광】。(陽)。灮仝。

廣， 濶也。넓을【광`】。(養)。橫量。넓의【광`】。(漾)。

小， 微也。적`을【소`】。(篠）。

多， 衆也。만`을【다】。○勝也。승`할【다】。(歌）。

중국어의 성조는 계통이 다른 국어에서 장단으로 표현된 것으로 실험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장단과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일 음량으로 고음을 발성하게 되면 음의 길이

는 짧게 되고 반대로 저음을 발성하게 되면 길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전석요의
장단음의 구별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희박해져가는 국어의 장

단음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맺는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대상으로 한글 표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의 표기 양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경음 표기

어두 합용병서 ㅺ, ㅼ, ㅽ, ㅆ, ㅾ만 보이고 ㅂ계 병서인 ㅳ, ㅄ, ㅶ은 이미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930년대 이후의 사전류에서는 ‘ㄲ ㄸ ㅃ ㅆ ㅉ’ 형식의 각자병서 방식으로 경음을

표기하였다.

(2)중철, 분철의 표기

중철 표기에서 분철로 이동하는 과도기인 양상을 띠고 있다. 체언과 용언의 표기에서 분철

이 주류를 이루지만 상당수의 경우 형태소 경계나 형태소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철표기가 혼

재하고 있다.

(3) 받침 표기

일제강점기의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종성과 복자음 ㄺ, ㄻ, ㄼ, ㄽ이 사용되

었다. 받침 ‘ㄷ ㅌ ㅈ ㅊ’ 등이 후행 음절 자음과 연결될 경우 앞 음절의 받침은 모두 ㅅ으로

표기되고 있다. 받침 ‘ㅍ’이 후행 모음과 결합할 경우 모두 ‘ㅂ+ㅎ’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받침 ‘ㅎ’은 다른 받침과 달리 후속 모음과 결합할 경우 대부분 연철 혹은 소멸된 형

태 두 종류로 나타난다.

(4) 사이시옷의 표기

제대로 된 사이시옷의 규정이 없어 편찬자의 표기 습관에 따라 병서형, 받침형, 음절형 사

이시옷이 모두 출현한다. 심지어 동일 자전 내에서도 받침형과 음절형이 혼재하고 있다.

(5) ‘ㆍ’의 표기

‘ㆍ’의 표기 상황으로 ‘ㆍ’가 한글 뜻풀이와 한자음 표기에 두루 쓰이고 있다. 한글 뜻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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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국한문 한선문 자전대해는 모든 음절에 두루 나타나지만 자전석요 신자전
 실용선화대사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구어에서 이미 변별적 자질을 잃은 ‘ㆍ’가 여전히
자전에 출현하는 것은 표기의 관습의 보수성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관련이 있

다. ‘ㆍ’와 ‘ㅏ’의 혼기(混記) 상황은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1933년의 마춤법 통일안에 와
서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에서 ‘ㆍ’의 음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한자자전에서

‘ㆍ’의 출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6) 구개음화 표기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국한문신옥편 및 후속 자전의 한글 뜻풀이를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일부 한글 뜻풀이는 구개음화 전후의 두 종류의 표기 형식이 혼재

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 조선어와 한자음을 구분하여 우리말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한자음

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두음법칙 표기

‘ㄴ’, ‘ㄹ’이 모음‘[i]’와 반모음‘[j]’ 앞에 자유롭게 출현하고 있지만 실제음을 반영한 것이 아

니다. 당시의 철자법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각 방언간의 음운변천 속도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단모음화 표기

일제강점기 한자자전에서 이중모음 ‘의’ 분포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언어 발전의 통시성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자전의 ‘의’의 표기상의 분포는 뜻풀이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치음 아래의 ‘ㅑ ㅕ ㅛ ㅠ’ 등의 복모음 표기는 동일 자전에서

조차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편찬자의 표기상의 습관 외에 한자음에 대한 당시

의 표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9) 장단음 표기

소수 자전에서 중국어의 성조 관념에서 시작된 중세국어의 성조표시를 한글 뜻풀이에 적

용시켜 국어의 장단음을 표시함으로써 당시 구어의 장단음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자 자전의 표기법 양상은 근대국어 후기와 현대국어를 이어주는 가교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는 국어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반해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한자의 자종(字種)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자전의 한글 뜻풀이 표기 양상과 특징 고찰은 한글 표기법 형성과정

과 현대국어 표기법 연구에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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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pect of Korean writing system under Japanese colonization

Na, Yun-Ki

  Korean languag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hich is the transition period that 

connects post-modern with modern is characterized by its mixed orthograph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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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haracter dictionar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Korean phonological 

phenomenon to examine the notational patters and characteristics and shed new 

light on the value and periodic status of then-Chinese character dictionar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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